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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재 대학생들이 당면하는 사회는 다양성, 다

원성의 사회로 더 경쟁적이고 변화 속도가 빠른

사회이며 성공에 대한 압력이 많다. 현대에는 좌

절과 결핍, 고통, 슬픔에 대한 수용성이 낮아 작

은 좌절에 취약하며 자해 행동을 하는 등의 정

다[1].

이런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는 피로감과 좌절

감, 학업 무력감, 냉소적인 태도, 학업 관심 부족

으로 인한 낮은 성취감 등의 신체적, 심리적, 정

신적 고갈 상태가 나타나는 증상을 김민애[2]는

학업적소진이라 정의했다. 또한 이영복[3]은 장

기간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된 심리적인 고

갈을 학업적소진이라 정의하였고, 학업적소진을

경험하고 있는 학생들은 학업에 대한 탈진, 반

감, 냉담, 무능감 등을 나타내며, 결국 높은 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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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과 학업중단 등의 문제를 초래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후기 청소년기인 대학생에게 이와 같은

학업적소진은 해결되어야 하는 중요한 문제이며

학년이 높아질수록 취업과 직결되는 학업에서

심리적 어려움이나 정서적 소진을 겪기 때문이

다[4].

최근 회복탄력성이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

는 능력으로 많이 거론되고 있다. 회복탄력성이

란 자신이 처한 역경 극복 및 성공적인 적응 능

력을 말한다. 즉 회복탄력성은 어려운 환경에 대

한 불안을 없애고 이 세상에 대한 긍정적인 경

험과 관여를 통해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극복하

게 하는 심리적인 능력이다. 일부 연구자들은 회

복탄력성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능력이라 하

였다[5].

회복탄력성의 근원은 사랑을 기초로 한 인간

관계이며, 아이들이 역경에 굴하지 않고, 열악하

고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배후에는 누군가의 신뢰와 헌신적인 사

랑이 있었다[6].

자녀가 성장하고 발달하는데 가장 중요한 결

정 요인의 하나는 부모이며 자녀에게 부모는 삶

의 가치관 및 태도, 생활 습관의 역할 모델로서

자녀가 경험하는 가정 자원에서 가장 중요한 자

원이다[7]. 부모의 양육태도는 양육자 또는 어머

니가 자녀 양육 시 자녀의 바람직한 성장, 발달

을 위해 일반적이며 보편적으로 나타내는 모든

태도와 행동을 의미하고 가정에서 자녀 성격, 가

치체계, 태도, 행동 등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8].

Hurlock도 부모 양육태도는 자녀 태도와 행동

결정 시 중요한 역할을 하고 훌륭하게 자란 자

녀의 배경에는 대부분 호의적, 긍정적 양육태도

와 건강한 부모, 자녀 관계가 존재한다고 하였다

[9].

그동안 부모의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는 다양

하게 진행되어 왔지만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

가 회복탄력성과 학업적소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

구는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

가 회복탄력성과 학업적소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통해 회복탄력성에 대한 이

해를 돕고 대학생의 학업적소진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모형� 및� 가설

부모의 긍정적양육태도가 회복탄력성과 학업

적소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Positive� Parenting�
Attitude

Resilience

Academic� Burnout

Director

Affection

Rational� explanation

[Fig.� 1]� Research� model

[그림� 1]� 연구모형

가설 1. 긍정적 부모양육태도(감독, 애정, 합리

적 설명)가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

가?

가설 2. 긍정적 부모양육태도(감독, 애정, 합리

적 설명)가 학업적소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

가?

가설 3. 대학생의 회복탄력성과 학업적소진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연구

목적 이외에 어떤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음

을 사전에 공지한 후 이에 동의한 학생을 대상

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설문지는 온라인을 사

용하였고 설문조사 기간은 2022년 10월 4일부터

10월 18일까지이다. 총설문에 응답한 206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5부를 제외한 201부를 분석

에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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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연구도구

설문 문항은 일반적 특성 5문항, 부모의 긍정

적양육태도 10문항, 회복탄력성 27문항, 학업적

소진 17문항으로 총 59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3.1� 긍정적양육태도

본 연구는 긍정적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허묘연[10]이 Jacobson의 유형론적 양육태도에

기초하여 한국인에 맞게 개발한 부모양육태도

척도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긍정적양육

태도(총 10문항)는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

고 감독(3문항), 애정(4문항), 합리적 설명(3문항)

이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

수록 자신이 인식한 부모의 긍정적양육태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긍정적양육

태도의 신뢰도는 [표 1]과 같이 Cronbach’s 값
이 .935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하위요인은 감독

.733, 애정 .851, 합리적 설명 .781로 모두 높게

나타났다.

Variables Number Number� of� items Cronbach’s� α

Director 1,� 4,� 8 3 .733

Affection 3,� 5,� 7,� 10 4 .851

Rational�
explanation

2,� 6,� 9 3 .781

Total 10 .935

[Table� 1]� Positive� Parenting� Attitude

[표� 1]� 긍정적양육태도

2.3.2� 회복탄력성

회복탄력성을 측정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신우

열, 김민규, 김주환[11]이 Diener, Emmous,

Larsen & Griffin, 1985; Duran, 1983;

Seligman,2002; Revich & Shatte, 2002;

Wiemann에서 사용한 문항들을 수정·보완하여

개발한 YKRQ-27을 안시현[12]이 재인용한 척도

를 사용하였다. 회복탄력성 척도는 3개의 하위요

인인 자기조절능력(9문항), 긍정성(9문항), 대인

관계능력(9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총 27문항이다.

역채점 문항인 9, 10, 12, 19, 20, 21번 문항은 역

점수로 환산하여 처리하였다. 모든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회복

탄력성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표 2]에서 회

복탄력성의 신뢰도는 Cronbach’s α값이 .930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하위요인은 자기조절능력

.886, 긍정성 .853, 대인관계능력 .794로 모두 높

게 나타났다.

Variables Number
Number� of�

items
Cronbach’s� α

Self-regulating�
ability

1,� 2,� 3,� 4,� 5,� 6,� 7,� 8,� 9* 9 .886

Positivity
10*,� 11,� 12*,� 13,� 14,�
15,� 16,� 17,� 18

9 .853

Interpersonal�
skills

19*,� 20*,� 21*,� 22,� 23,�
24,� 25,� 26,� 27

9 .794

Total 27 .930

*inverse� conversion

[Table� 2]� Resilience

[표� 2]� 회복탄력성

2.3.3� 학업적소진

학업적소진 척도는 Maslach& Jackson에 의해

개발된 MBI(Maslach Burnout Inventory)를 최

혜윤[13]이 번안하여 사용했던 척도에서 오태한

[14]이 수정·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학업적소

진의 하위요인은 정서적 탈진, 타인에 대한 비인

격화, 개인적 성취감 감소로 하위요인과 요인별

문항구성 및 Cronbach's α값은 아래 [표 3]과

같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여 관

련 변인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학업적소진

의 신뢰도는 Cronbach’s α값이 .935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하위요인은 정서적 탈진 .840, 타인에

대한 비인격화 .774, 개인적 성취감 감소 .895로

모두 높게 나타났다.



JHCLS,� Vol.10,� No.2,� Dec.� 2022

-� 224� -

[Table� 3]� Academic� Burnout�

[표� 3]� 학업적소진

2.4� 자료분석� 방법

자료는 SPSS 통계 프로그램(Windows version

21.0)을 사용하여 통계 처리를 하였다.

첫째, 각 척도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값을 산출하였다.

둘째, 연구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긍정적 양육태도, 회복탄력성, 학업적소

진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넷째, 긍정적 양육태도와 하위요인이 회복탄력

성, 학업적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단순회귀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회복탄력성과 학업적소진의 상관관계

를 분석하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구

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표 4]와

같이 성별은 여자가 142명(70.6%), 남자가 59명

(29.4%)으로 나타났다. 학년은 1학년이 92명

(45.8%)으로 가장 많았고 4학년이 4명(2.0%)으

로 가장 적었다. 종교는 없음이 121명(60.2%)으

로 가장 많았고, 기독교 54명(26.9%), 천주교 13

명(6.5%), 불교 10명(5.0%), 기타 3명(1.5%) 순으

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교육 정도는 고등학교 졸

업이 93명(46.3%)으로 가장 많았고, 어머니의 교

육 정도도 고등학교 졸업이 108명(53.7%)으로

가장 많았다.

Variables Categories n %

Gender Male 59 29.4

Female 142 70.6

School� year first� grader 92 45.8

the� second� grade 51 25.4

3rd� grade 54 26.9

4th� grade 4 2.0

Religion Christian 54 26.9

Catholic 13 6.5

Buddhism 10 5.0

etc 3 1.5

none 121 60.2

Father� Education�

level

elementary� school� graduation 18 9.0

Middle� school� graduation 20 10.0

high� school� graduation 93 46.3

a� college� graduation 66 32.8

graduate� school� or� higher 4 2.0

Mother

Education� level

elementary� school� graduation 26 12.9

Middle� school� graduation 12 6.0

high� school� graduation 108 53.7

a� college� graduation 52 25.9

graduate� school� or� higher 3 1.5

[Table� 4]�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표� 4]� 일반적� 특성�

3.2� 변수의� 기술통계

긍정적 양육태도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이루어

져 있으며,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로 점수를 매겼다. 평균이 높을수록 긍정

적 양육태도는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긍정적

양육태도는 [표 5]와 같이 평균 3.82점(SD=5.839)

으로 높게 나타났다. 하위요인은 감독(M=3.85,

SD=.842), 애정(M=3.82, SD=.849), 합리적 설명

(M=3.79, SD=.822)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회복탄력성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이루어져 있

으며,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

로 점수를 매겼다. 평균이 높을수록 회복탄력성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회복탄력성은 [표 6]에

Variables Number
Number� of�

items
Cronbach’s� α

Emotional�
exhaustion

1,� 2,� 3,� 5,� 6,� 10,� 11,
13

8 .840

Depersonalization�
of� others

4,� 8,� 12,� 17 4 .774

Decrease� in�
personal� fulfillmen

7,� 9,� 14,� 15,� 16 5 .895

Total 17 .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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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보는 바와 같이 평균 3.67점(SD=.582)으로 높

게 나타났으며 하위요인은 긍정성(M=3.76, SD=.661),

대인관계능력(M=3.65, SD=.612), 자기조절능력(M=3.61,

SD=.698)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업적소진도 5점 리커트 척도로 이루어져 있

으며,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

로 점수를 매겼다. 평균이 높을수록 학업적소진

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학업적소진은 [표 7]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균 2.51점(SD=.776)으로

하위요인은 정서적 탈진(M=2.75, SD=.752), 개인

적 성취감 감소(M=2.45, SD=.924), 타인에 대한

비인격화(M=2.33, SD=.830)의 순으로 나타났다.

Variables N Average
Standard�
deviation

Director 201 3.85 .842

Affection 201 3.82 .849

Rational� explanation 201 3.79 .822

Total 201 3.82 .806

[Table� 5]� Positive� Parenting� Attitude� descriptive�

statistics

[표� 5]� 긍정적양육태도

  

Variables N Average
Standard�
deviation

Self-regulating� ability 201 3.61 .698

Positivity 201 3.76 .661

Interpersonal� skills 201 3.65 .612

Total 201 3.67 .582

[Table� 6]� Resilience� descriptive� statistics�

[표� 6]� 회복탄력성

  

Variables N Average
Standard�
deviation

Emotional� exhaustion 201 2.75 .752

Depersonalization� of� others 201 2.33 .830

Decrease� in� personal�
fulfillmen

201 2.45 .924

Total 201 2.51 .776

[Table� 7]� Academic� Burnout� descriptive� statistics

[표� 7]� 학업적소진

3.3� 회귀분석

3.3.1� 긍정적양육태도� 전체가� 회복탄력성에� 미

치는� 영향

긍정적양육태도는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B=.488(t=12.897, p<.001)로 회복탄력성에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긍정적 양

육태도가 높아질수록 회복탄력성이 증가하는 것

을 알 수 있다.

설명력은 45.5%이며, 회귀모형은 적합한 모형

인 것으로 나타났다(F=166.339, p<.001).

Resilience

non-standardizing�

factor

standardizing�

factor
t

significance�

probability
B

standard�

error
beta

(constant) 1.810 .148 　 12.273 .000

Positive�

Parenting�

Attitude

.488 .038 .675� � 12.897*** .000

R2=.455,� F=166.339,� p<.001

*p<.05,� **p<.01,� ***p<.001

[Table� 8]� Regression� analysis

[표� 8]� 회귀분석

  

3.3.2� 긍정적양육태도� 하위요인이�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긍정적양육태도의 하위요인이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표 9]와 같이 합리

적 설명(B=.264, t=2.784, p<.01)은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리적 설명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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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질수록 회복탄력성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

다.

설명력은 45.9%이며, 회귀모형은 적합한 모형

인 것으로 나타났다(F=55.781, p<.001).

Resilience

non-standardizing�

factor

standardizing�

factor
t

significance�

probability
B

standard�

error
beta

(constant) 1.810 .148 　 12.273 .000

Director .074 .087 .107 .851 .396

Affection .152 .087 .222 1.742 .083

Rational�

explanation
.264 .095 .372 2.784** .006

R2=.459,� F=55.781,� p<.001

*p<.05,� **p<.01,� ***p<.001

[Table� 9]� Regression� analysis

[표� 9]� 회귀분석

3.3.3� 긍정적양육태도� 전체가� 학업적소진에� 미

치는� 영향

긍정적양육태도는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B=-.263(t=-3.998, p<.001)로 학업적소진에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긍정적

양육태도가 높아질수록 학업적소진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설명력은 7.4%이며, 회귀모형은 적합한 모형

인 것으로 나타났다(F=15.983, p<.001).

Academic

Burnout

non-standardizing�
factor

standardizing�
factor

t

significa
nce�

probabili
tyB

standard�
error

beta

(constant) 3.514 .256 　 13.711 .000

Positive�
Parenting�
Attitude

-.263 .066 -.273 -3.998*** .000

R2=.074,� F=15.983,� p<.001

*p<.05,� **p<.01,� ***p<.001

[Table� 10]� Regression� analysis

[표� 10]� 회귀분석

  

3.3.4� 긍정적양육태도� 하위요인이� 학업적소진에�

미치는� 영향

긍정적양육태도의 하위요인이 학업적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표 11]과 같다. 감

독, 애정, 합리적설명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명력은 7.5%이며, 회귀모형은 적합한 모형

인 것으로 나타났다(F=5.290, p<.01).

Academic

Burnout

non-standardizing�

factor

standardizing�

factor
t

significance�

probability
B

standard�

error
beta

(constant) 3.511 .258 　 13.619 .000

Director -.067 .152 -.073 -.444 .658

Affection -.119 .152 -.130 -.780 .437

Rational�

explanation
-.076 .165 -.081 -.461 .645

R2=.075,� F=5.290,� p<.01

[Table� 11]� Regression� analysis

[표� 11]� 회귀분석

  

3.4� 회복탄력성과� 학업적소진의� 상관관계

회복탄력성과 학업적소진의 상관관계를 살펴

본 결과 [표 12]와 같다. 회복탄력성 전체와 학

업적소진 전체는 r=-.508(p<.001)로 유의미한 부

(-)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자기조절

능력과 정서적 탈진(r=-.352, p<.001), 타인에 대

한 비인격화(r=-.291, p<.001), 개인적 성취감 감

소(r=-.461, p<.001) 모두 유의미한 부(-)적 상관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성과 정서적 탈진(r=-.369, p<.001), 타인

에 대한 비인격화(r=-.418, p<.001), 개인적 성취

감 감소(r=-.450, p<.001) 모두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능력과 정서적 탈진(r=-.359, p<.001),

타인에 대한 비인격화(r=-.475, p<.001), 개인적

성취감 감소(r=-.570, p<.001) 모두 유의미한 부

(-)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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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4 5 6 7 8

1)� Self-regulating�
ability

1 　 　 　 　 　 　 　

2)�
Positivity

.664*** 1 　 　 　 　 　 　

3)�
Interpersonal� skills

.678*** .692*** 1 　 　 　 　 　

4)�
Resilience

.888*** .886*** .883*** 1 　 　 　 　

5)�
Emotional�
exhaustion

-.352*** -.369*** -.359*** -.406*** 1 　 　 　

6)�
Depersonalization�

of� others

-.291*** -.418*** -.475*** -.441*** .746*** 1 　 　

7)�
Decrease� in�

personal� fulfillmen

-.461*** -.450*** -.570*** -.554*** .813*** .816*** 1 　

8)�
Academic� Burnout

-.400*** -.447*** -.511*** -.508*** .912*** .921*** .950*** 1

*p<.05,� **p<.01,� ***p<.001

[Table� 12]� Correlation� between� variables�

[표� 12]� 변수의� 상관관계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긍정적양

육태도가 회복탄력성과 학업적소진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기술통계 분석 결과 전체 긍정적양육태도는

평균 3.82로 높게 나왔으며 하위요인인 감독이

3.85로 가장 높았으며 애정(3.82), 합리적 설명

(3.79)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감독, 애정, 합리적

설명의 순으로 긍정적양육태도가 높게 나타났다.

전체 회복탄력성은 3.67로 높게 나타났고, 긍정

성(3.76), 대인관계능력(3.65), 자기조절능력(3.61)

의 순으로 회복탄력성이 높게 나타났다. 학업적

소진은 전체 2.51로 조금 낮게 나왔으며 정서적

탈진(2.75), 개인적성취감 감소(2.45), 타인에 대

한 비인격화(2.33)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업적소

진은 평균이 낮을수록 소진이 감소됨을 의미하

며 하위요인 중 비인격화가 소진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긍정적양육태도와 하위요인이 회복탄력성, 학

업적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가설1

과 가설 2는 단순회귀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긍정적양육태도 전체는 회복

탄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F=166.339,

p<.001)으로 나타났으며, 긍정적 양육태도가 높

아질수록 회복탄력성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

다. 이로써 가설1은 검증되었다. 긍정적양육태도

의 하위요인이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

펴본 결과, 합리적 설명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는 것(F=55.781, p<.001)으로 나타났다. 합리적

설명이 높아질수록 회복탄력성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긍정적양육태도 전체가 학업적소진에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는 것(F=15.983, p<.001)으로 나

타났으며, 긍정적양육태도가 높아질수록 학업적

소진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로써 가설2

는 검증되었다. 긍정적양육태도의 하위요인이 학

업적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감독,

애정, 합리적 설명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복탄력성과 학업적소진의 상관관계를 분석

하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

다. 그 결과 모든 변인과 하위요인들 간의 유의

미한 상관이 나타났다. 회복탄력성 전체와 학업

적소진 전체는 r=-.508(p<.001)로 유의미한 부

(-)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복탄

력성이 높아질수록 학업적소진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위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자기조절능

력과 정서적 탈진(r=-.352, p<.001), 타인에 대한

비인격화(r=-.291, p<.001), 개인적 성취감 감소

(r=-.461, p<.001) 모두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

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성과 정서적 탈진(r=-.369, p<.001), 타인에

대한 비인격화(r=-.418, p<.001), 개인적 성취감

감소(r=-.450, p<.001) 모두 유의미한 부(-)적 상

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능력과 정서적 탈진(r=-.359, p<.001),

타인에 대한 비인격화(r=-.475, p<.001), 개인적

성취감 감소(r=-.570, p<.001) 모두 유의미한 부

(-)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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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3은 검증되었다.

즉 분석결과 자녀의 회복탄력성을 높이기 위

해 부모의 긍정적양육태도가 매우 중요하게 영

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학업적소진이 감소되는 것으로 확인되

었고, 이현주[15]의 연구에서 회복탄력성의 하위

요인인 자기조절능력과 대인관계능력이 학업적

소진과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

과를 지지하였다. 또한 이한준[16]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일수록 고등학생 자녀

의 회복탄력성이 더 높고, 부모의 양육태도가 긍

정적일수록 고등학생 자녀의 학업적소진을 감소

시킨다는 연구는 본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결국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긍정적양육태도가

회복탄력성과 학업적소진에 모두 영향을 미친다

는 것으로 부모의 긍정적양육태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추후

연구에서 전 연령으로 확대, 연구할 필요가 있으

며 부모의 긍정적양육태도를 높이는 방안에 관

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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